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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arch for the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Pleuropterus multiflorus extract (PME), Acorus calamus L. extract 
(AC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LE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XSE), 
Lonicera japonica extract (LJE),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as a drug in oriental medical plants 
in Korea. XSE showed cytotoxicity at 100, 200 μg/ml concentration in RAW264.7 cells (p<0.05) and 
ACE showed cytotoxicity at 200 μg/ml concentration in RAW264.7 cells (p<0.05). But other oriental 
medical plants did not showed cytotoxicity was observed in RAW264.7 cells below 200 μg/ml 
concentration. These extracts at non-toxic concentrations showed anti-inflammatory effects. PME, ACE, 
XSE and LJE showed a concentration-dependent inhibitory effect on NO production and PGE2 pro-
duction in LPS-induced RAW264.7 cells. In particular, XSE showed the highest NO production in-
hibition (52.9 μg/ml, IC50) as well as the highest PGE2 production inhibition at 50 μg/ml (73.6%). ACE 
and LEE showed cell proliferation effects on HaCaT keratinocyte cells. Especially, LEE showed 21.1, 
53.5 and 99.6% proliferative activity by incubation for 1, 3, 5days at 100 μg/ml concentration. ACE 
also showed 11.2, 26.0% proliferative activity for 1day and 3days at 10 μg/ml concentration. As a re-
sult of this study,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showed anti-in-
flammatory activity and HaCaT cell regen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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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건강과 장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하게 오래 살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24].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인들은 신체적으로 가장 많

이 노출되고 있는 피부에 대하여 관리를 많이 쓰고 있으나. 

피부는 외부환경에의 노출과 내재적 인자에 의한 자연노화에 

의해서 항상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왕성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 여러 질환 중 염증성 반응이 

지속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일어나면 과민성 알러지 질환이나 

만성 염증질환, 순환기 장애, 암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

을 제공하게 된다[9, 20]. 이와 같이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개선제로서 최근에는 부작용이 없으며 친환경적인 천연물

과 한방제제 추출 성분 중 생리활성이 뛰어난 성분들을 이용

한 천연추출물질이 함유된 천연 화장품 연구 분야가 급부상 

하고 있으며[15], 유효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새로운 기능성 화

장품, 특히 피부의 주름 개선을 포함한 노화방지용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6, 32]. 우리나라에

서 대표적으로 널리 애용하는 하수오(何首烏: Pleuropterus 

multiflorus)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덩굴성 초본으로 대표적인 

지표물질로서의 안트라퀴논 화합물인 에모딘은 항균, 항염증, 

항산화작용, 항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으며

[12], 지치(芝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는 

allantoin cyanoglucoside, fumaric acid, succinic acid anhy-

dride, shikonin, acetylshikonin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

되어 있어 항균, 항바이러스, 항종양, 착색 등 다양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38]. 또한, 창이자(蒼耳子: 

xanthium strumarium L.)는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또는 취비증 

같은 염증질환에 치료제로 사용되어온 한국의 전통 약재로서

[19] 애용되어 왔으며, 창포(菖蒲: Acorus calamus L.)의 근경은 

백창(白菖)이라 하여 민간에서는 이것을 분말로 만들어 기름

에 개어 종기에 발라서 농즙을 제거하는 약용으로 사용하였다

[18, 38]. 그리고 인동초(忍冬草: Lonicera japonica Thunberg, 일

명: 금은화)는 플라보노이드, 탄닌, 알칼로이드, 루테루닌, 이

노시톨, 사포닌, 로니세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폐경, 비

경, 해열,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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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

Sample Yield (%)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onicera japonica extract

Pleuropterus multiflorus extract

Acorus calamus L. extract

7.01

2.92

7.95

3.93

6.21

상기의 한약재 5종은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높고 뛰어난 항

산화활성을 가진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다[5].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들은 동시에 높은 항염증 작용을 수

반하는 경우가 많다[2]. 이는 면역세포의 nitiric oxide syn-

thase (NOS)에서 생성되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NO

의 경우 세포 활성화 물질 및 reactive oxygen intermediates 

(ROI)에 의해 유발된 세포독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항산화와 

더불어 면역활성 발현에도 관여함이 알려져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물질이 산화적 손

상과 관련이 높은 만성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개선제로

서의 개발 가능성을 구명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용성분과 항산

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5종의 한약재(하수오, 창포, 창이자, 

인동초, 지치)들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RAW264.7 대식세포로

부터 LPS로 유발된 염증반응에 대한 염증억제효과와 HaCaT 

세포의 증식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약재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한 5종의 한약재인 하수오(Pleuropterus mul-

tiflorus), 창포(Acorus calamus L.), 지치(Lithospermum erythro-

rhizon Siebold & Zucc.), 창이자(Xanthium strumarium L.), 인동

초(Lonicera japonica)는 (주)화림한약(Busan)에서 건조된 상태

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로 사용된 한약재 건조물 무게

를 재어 10배에 해당하는 70% 에탄올을 가하여 실온에서 7일 

동안 유효 성분을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한 다음 회전식 진공

농축기(Tokyo Rikakikai Co., LTD, Bunkyo-ku, Tokyo, Japan)

로 감압 하에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20℃에 보관하면서 실

험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5종의 한약재 추출물들의 

수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RAW264.7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을 받아 사용하였다. 각 세포주를 cul-

ture plate에서 배양하여 1주일에 2~3회 계대하였으며,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Lonza, Valais, Switzerland)을 

함유한 성장배지를 이용하였다. 세포주는 습도 95%, 5% CO2, 

37℃로 조절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지는 2~3일에 한 

번씩 교환하였다. 이때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배지용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 Gibco, CA, 

USA)를 사용하였다. 

RAW264.7세포에서의 세포독성 

한약재 추출물의 RAW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였

다. 즉 세포 배양용 플라스크에 배양한 RAW264.7 세포를 10% 

FBS (Lonza, Valais, Switzerland)가 함유된 Dulbecco's modi-

fied Eagle's Medium (Hyclone)으로 배양하였다. 1×105 cells/ 

well의 농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습

도 95%, 5%로 조절된 CO2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새로운 배

지에 시료의 최종 농도가 1, 10, 50, 100 및 200 μg/ml이 되도록 

녹여 세포주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

포주의 생존율은 Cell Counting Kit-8 (CCK-8, Dojindo, 

Kumamot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약을 처리한 후 

microplate reader (Perkin Elmer 1420, VICTORTM X 

Multila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로 표시하였다. 

NO 생성량

RAW 264.7 세포를 3×105 cells/well 농도로 96well에 분주

한 후 세포가 바닥의 약 70~80% 정도를 덮을 때까지 배양하였

다. 대조군으로는 배지만을 배양하였고, 음성 대조군에는 LPS

만을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시험군에는 LPS 1 μg/ml

과 함께 시료의 최종 농도가 1, 10, 50, 100, 200 μg/ml가 되도

록 배지에 처리하였고, 시료 처리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NO 생성량은 Griess 시약으로 측정하였다. Griess 시약은 

2.5%의 phosphate 용액에 1% sulfanilamide와 0.1% naph-

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를 섞어 만들었다. 위에 

배양한 세포의 상등액 100 μl를 96well plate에 취하고 여기에 

Griess 시약 100 μl를 가해 15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VersaMax ELISA 

Microplate Reader,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생성량은 LPS만을 처리한 음성 대조군의 생

성량에 대해 LPS와 함께 시료를 처리한 시험군의 NO 생성량

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Prostaglandin E2 생성에 대한 효과 

Prostaglandin E2 (PGE2)의 측정은 Prostaglandin E2 EIA 

Kit를 Cayman Chemical Company (Ann Arbor, Michigan, 

USA)에서 구매하여 측정하였다. 즉, NO측정과 같은 방법으

로 RAW264.7 세포에 한약재 추출물을 24시간 전처리 후 세포 

배양 상층액을 취해 PGE2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배양액을 

goat anti-mouse로 coating된 96well plate에 각각 배양액을 

50 μl씩 loading 하고, primary antibody solution 50 μl와 P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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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 50 μl씩 첨가하여 4℃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Washing buffer로 5회 세척한다. Ellman's reagent을 200 

μl씩 처리하여 60~90분간 교반하면서 반응 시킨 후, 405~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PGE2 생성량을 계산하였다.

HaCaT 세포에서의 세포독성

세포 배양용 플라스크에 배양한 HaCaT 세포는 FBS가 함유

되지 않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Hyclone)로 

배양하였다. HaCaT 세포주를 1×105 cells/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습도 95%, CO2 5%

로 조절된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새로운 배지에 시료를 

최종 농도가 1, 10, 100 및 200 μg/ml이 되도록 녹여 세포주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주의 생존률을 측정

하기 위해 Cell Counting Kit-8 (Dojindo, Kumamoto, Japan)

을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시약을 처리한 후 

microplate reader (Perkin Elmer 1420, VICTORTM X Multi-

la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로 4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로 표시하였다. 

HaCaT 세포 증식능

피부에 대한 세포 증식능은 인간 표피세포인 HaCaT 세포

로 확인하였다. 즉, 세포 배양용 플라스크에 배양한 HaCaT 

세포는 FBS가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Hyclone)로 배양하였다. HaCaT 세포를 2×103 cells/well의 

농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습도 95%, 

CO2 5%로 조절된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새로운 배지에 

2%의 FBS와 함께 시료를 최종 농도가 0.1, 1, 10 및 50 μg/ml이 

되도록 조제하고,  세포에 처리한 후 각각 1일, 3일, 5일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주의 증식능은 Cell Counting Kit-8 (Dojin-

do, Kumamoto, Japa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시약을 처리

한 후 microplate reader (Perkin Elmer 1420, VICTORTM X 

Multila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으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각의 시료에 대해 평균±S.D.으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군에 대

한 유의성 검증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각 실험

군 평균값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RAW264.7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5종의 한약재의 에탄올 추출물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확

인하고, 세포실험에 대한 시료의 적정처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에 한약재 에탄올 추출

물을 1, 10, 50, 100 및 200 μg/ml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하수오, 지치, 인동초는 상기의 농도 구간에서 세포에 대한 

독성은 보이지 않았다(Fig. 1). 반면, 창이자는 100~200 μg/ml

의 농도 구간에서 세포의 생존률이 감소하여 독성을 확인하였

고, 창표는 20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Nitric oxide (NO)와 PGE2 생성 억제력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구간에서 실시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력의 평가

NO는 주로 LPS 또는 TNF-α 등의 염증 유발물질에 의해 

자극된 세포가 염증반응을 유발할 때 분비되는 염증반응 매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NO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염증질환 

치료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10, 26, 27]. LPS는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벽에서 분리된 생물학적 독소로서[30], 

염증 매개 인자들을 분비하도록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대표적 

성분 중 하나이다[6, 22, 29]. 항염증 생리활성 평가를 위해 LPS

로 활성화된 RAW264.7 대식세포가 널리 쓰이고 있다[25, 33, 

40].

5종의 한약재(하수오, 창포, 지치, 창이자, 인동초) 에탄올 

추출물들이 RAW264.7 세포에 대한 NO 생성량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추출물들의 독성이 없는 농도로 처리한 뒤, 

LPS 및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NO 생성량과 비교하

였다(Fig. 2). LPS 1 μg/ml 처리 후 NO의 생성량은 정상세포

에 비하여 약 6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하수오, 지치, 

인동초, 창이자를 처리한 군에서는 모든 농도 구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하수

오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인 200 μg/ml의 농도 

구간에서 NO 생성량이 81.1% 감소되었다. 하수오, 지치, 인동

초는 RAW 264.7 세포 독성실험에서 독성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한약재들의 NO 생성억제는 세포 독성 작용

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NO 생성량이 50% 저해

되는 IC50은 창이자가 52.9 μg/ml에서 확인되어 가장 높은 NO 

생성 억제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하수오, 창포, 인동초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지치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억제 

활성을 보이기는 하나 실험에 사용된 농도에서는 가장 낮은 

저해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들 한약재 추출물

들은 NO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염증반응에 의한 조직손상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GE2 생성에 대한 효과

COX는 arachidonic acid을 prostaglandin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염증반응 매개물질인 PGE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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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s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s on the RAW 264.7 cell viability.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from 1 to 200 μg/ml)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s and then incubated for 24 hr. RAW 264.7 cell 

viabilities were assessed using Cell Counting Kit-8 (CCK-8). Values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contro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Student's t-test. PME; Pleuropterus multi-

florus extract, ACE; Acorus calamus L. extract, LE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S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JE; Lonicera japonica extract

Fig. 2. The effects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ethanol extracts on nitrite oxide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the Griess reaction assay an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control 

(LPS alone). Values are the mean ± S.D.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 control; LPS (1 μg/ml) alon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Student's t-test. PME; Pleuropterus multiflorus extract, ACE; 

Acorus calamus L. extract, LE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S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JE; 

Lonicera japonica extract.

생성하는 효소이다[1, 13]. COX는 COX-1, COX-2 두 종류가 

존재하며, COX-1은 생체 내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현하는 

반면 COX-2는 growth factor, mitogenes, cytokines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어 염증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34]. COX-2에 의하여 생성된 PGE2는 염증반

응에 동반되는 홍반, 부종 및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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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 production inhibition activities by treatment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extracts for 24 hr

Sample IC50 (μg/ml)

PME

ACE

LEE

XSE

LJE

 86.4

144.7

-

 52.9

163.6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ME; Pleuropterus multiflorus extract.

ACE; Acorus calamus L. extract.

LE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S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JE; Lonicera japonica extract.

LPS; lipopolysaccharide.

Fig. 3. The effects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ethanol extracts on PGE2 (Prostaglandin E2)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PGE2 productio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control (LPS alone). Values are the mean ± 

S.D of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 control; LPS (1 μg/ml) alon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Student's t-test. PME; Pleuropterus multiflorus extract, ACE; Acorus calamus L. extract, LE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S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JE; Lonicera japonica extract.

[7, 8]. 뿐만 아니라 PGE2는 염증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

반응에 있어서도 세포분열이나 증식에 영향을 줌으로서 각종 

질병의 유발과 진행에 관여한다[23].

LPS에 의해 RAW264.7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되는 PGE2에 

대한 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5종의 한약재 추출물들을 세

포에 처리하여 LPS 및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PGE2 

생성량과 비교하였다(Fig. 3). 하수오, 창포, 창이자, 인동초 추

출물들의 경우 생성억제 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으며, 

창포는 1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79.5% 감소하여 가장 높은 

생성 억제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수오는 NO 생성 억제활성은 

매우 높았으나 PGE2 생성 억제활성은 다른 한약재보다 높지 

않았다. 반면, 지치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GE2가 증가

함을 보였다. PGE2는 피부 상처 치유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PGE2가 EP2 수용체 경로를 통한 섬유아세포의 근섬유모세포

로의 분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1]. 

HaCaT 세포에서의 세포독성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 대해 항염증 활성을 

보였던 5종의 한약재 추출물들이 피부의 1차 면역방어체로 

작용하는 표피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약재 추출물들이 인간 표피세포인 HaCaT 세포에서의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한약재 추출물들을 0.01, 0.1, 1, 10 및 

100 μg/ml로 처리한 결과 지치의 경우 모든 농도 구간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하수오, 창포, 창이자, 인동초의 경우 

100 μg/ml 농도에서 세포생존률이 감소하여 세포독성을 확인

하였다(Fig. 4). HaCaT 세포에서의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한약재 추출물들의 세포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HaCaT 세포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피부의 가장 표면층인 표피는 각질세포, 모낭, 멜라닌 세포, 

랑겔한스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신체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4]. 그 중 각질형성세포는 표피세포

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각질을 형성하고 여러 cyto-

kines를 생산하여 다양한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3]. 인체와 외부 환경사이의 투과막인 피부각질장벽이 손상되

면 경표피수분손실(trans epidermal water loss)이 증가되고 

수분결합력(water-binding capacity)이 감소되어 소양증이 심

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진다[31]. 그러므로 이러한 각질형성세

포의 증식은 알러지성 염증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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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 ethanol extract on the HaCaT cell viability.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from 0.01 to 100 μg/ml) of 5 kinds of oriental medical plants and then incubated for 24 hr. HaCaT 

cell viabilities were assessed using Cell Counting Kit-8 (CCK-8). Values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contro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Student's t-test. PME; Pleuropterus multi-

florus extract, ACE; Acorus calamus L. extract, LEE;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tract, XSE;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JE; Lonicera japonica extract.

피부재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농도

범위내에서 HaCaT 세포에 대한 세포의 증식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치와 창포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증식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3종의 한약재는 세포 증식활성이 

없었다.  창포는 10 μg/ml 농도구간에서 1일, 3일 배양 시 11.2, 

26.0%의 증식능을 확인하였으나, 5일 배양 시에는 오히려 감

소하였다(Fig. 5). 지치의 경우 100 μg/ml 농도구간에서 1, 3, 

5일간 배양 시 21.1, 53.5, 99.6%의 증식능을 보였다(Fig. 6). 

특히 지치는 PGE2 생성 증가활성을 보여주었고, 피부재생효

과는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Kolodsick 외

[21] 가 PGE2를 피부 상처 치유의 중요한 매개체로 보고한 내

용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 5종의 한약재 에탄올 추출물의 함염증 활성 효과를 

위해 LPS로 자극된 마우스 대식세포 RAW264.7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실험으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에서 실

시하여 기본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한약재의 항염증 효과가 

세포 생존율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 한약재 고유의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RAW264.7 세포에 한약재 추출물을 전처리 한 후 LPS를 

처리하여 24시간 염증반응을 유도한 결과 한약재 추출물들의 

처리에 의해 LPS로 유도되었어야 할 NO, PGE2의 생성량이 

농도의존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창이자는 NO 생성 저해활

성과 PGE2 생성 저해 활성이 뛰어났으며, 창포의 경우 NO 

생성 억제활성에 비해 PGE2 생성 억제활성이 더 뛰어났다. 

피부세포 재생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인간 표피세포인 

HaCaT 세포에 대한 추출물들의 독성과 세포 증식률을 측정한 

결과 항염증 활성이 비교적 약했던 지치와 창포가 세포 증식

률이 높게 나타나 우수한 피부재생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5종의 

약용식물(하수오, 창포, 지치, 창이자, 인동초)의 항염증 효능

과 피부세포 재생 활성 및 기능적 활성을 확인하였고, 화장품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Gu 외[11]의 논문에 의하면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이 알려

진 3종의 한약재 추출물의 혼합비를 달리하였을 때, 혼합비에 

따라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Oh 외[28]는 

한약재 단독 추출물과 혼합액의 비율을 달리한 실험에서 한약

재 단독 추출물보다 혼합액의 활성이 더 높았고, 혼합비에 따

라 활성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종의 한약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및 

HaCaT 세포재생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5종의 한약재 추출물

의 최적 혼합비 활성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한약재 

혼합액 피부 미용액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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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5종의 한약재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및 표피세포 증식 활성

정민화*

(대동대학교 헤어디자인과)

이 연구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5종의 한약재인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 창포(Acorus cala-

mus L.),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창이자(Xanthium strumarium L.), 인동초(Lonicera japon-

ica)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창이자는 RAW264.7 세포에 100, 2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냈고(p<0.05), 창포는 RAW264.7 세포에 2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p<0.05). 다

른 한약재들은 RAW264.7 세포에 200 μg/ml 농도 이하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5종의 한약재 추출물들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수오, 창포, 창이자, 인동초는 LPS 유도된 RAW264.7세포

에서 NO 생산과 PGE2생산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창이자는 52.9 μg/ml (IC50)로 가장 

뛰어난 NO 생성 저해효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50 μg/ml 농도 구간에서 가장 뛰어난 PGE2 생성 저해능을 

나타냈다(73.6%). 창포와 지치는 HaCaT 세포에 대하여 세포가 증식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지치는 100 μg/ 

ml 농도구간에서 1, 3, 5일 배양 시 21.1, 53.5, 99.6%의 증식능을 보였다. 창포 또한 10 μg/ml 농도구간에서 1, 

3일 배양 시 11.2, 26.0%의 증식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5종의 한약재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및 HaCaT 세포 재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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